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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상대방에게 나를 소개할 때 어떻게 말하는 것이 좋을

까요? 여러 표현이 떠오르기는 하는데, 소개하는 말로 적당한

표현을 알려 주세요.

(김영곤, 서울시 종로구 수송동)

국어에 관한 궁금증을 풀어 드립니다

답>> 두사람이만나는경우자신을남에게소개할때, ‘처음뵙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OOO입니다.’와 같이말합니다. 자신을소개

할 때 첫인사로 ‘처음 뵙습니다.’와 같이 하는 사람도 있는데, ‘뵙습니다.’

보다는 ‘뵙겠습니다.’가 자연스럽고 완곡한 표현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과 이름을 상대방에게 말할 때 ‘OOO라고 합니다.’,

‘OOO올시다.’와 같이 말하기도하는데, 이러한말들은거만한인상을주

거나옛말투이므로, 겸손한현대말표현인 ‘OOO입니다.’와같이말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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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의’의 발음이헷갈려서질문합니다. 첫소리가자음

인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하니까, 예를 들어 ‘국민의’는

[궁미늬]의 [늬]를 [니]로 발음해서 [궁미니]처럼 발음하

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박영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다.

한편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안녕하십니까? OOO입니다.’ 하고 말하는

사람들도있는데이때 ‘안녕하십니까?’는다른사람이자기를상대방에게

소개한 후라면 몰라도 직접 자신을 소개하는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 앞에서 자기를 소개할 때에도 ‘처음 뵙겠습니다. OOO입니

다.’ 하는 것이 표준입니다. 그러나 ‘처음 뵙겠습니다.’ 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도 있으므로, ‘안녕하십니까? OOO입니다.’로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 ‘무늬[무니]’, ‘희망[히망]’, ‘틔어[티어]’와 같이 ‘ㅢ’를 [ㅣ]로 발음

하는경우는, ‘무늬, 희망, 틔어’의 ‘늬, 희, 틔’와같이 ‘표기상’에서자음을

얹고 있는 ‘ㅢ’입니다.

문의하신 ‘국민의’의 ‘의’는 앞말인 ‘국민’의 ‘민’의 받침 ‘ㄴ’이 연음됨에

따라발음상 [늬]가 되는것이지표기상 ‘늬’가 아니므로, ‘무늬, 희망, 틔

어’의 ‘ㅢ’를 [ㅣ]로 발음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국민의’의 발음은, 앞말의 받침이 ‘의’와 결합되어 나타나는 음절에서

는 앞말의 받침을 연음시키고 ‘의’는 본음대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원칙이고, 현실음을 고려하여조사 ‘의’는 [ㅔ]로 발음하는 것을허

용하는 표준 발음법에 따라, [궁미늬]와 같이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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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사귀었다’와 ‘사귀어라’의 축약형을 알고 싶습니다.

보통 ‘사겼다’, ‘사겨라’와 같이 쓰는데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인

지요?

(김보경, 충남 천안시 대흥동)

물음>> 사전에한단어로나오는말은붙여쓰는것으로알고

있습니다. ‘관계없다’는사전에한단어로나오는말인데, 앞에

‘아무’라는 말이 올 때도 마찬가지로 붙여 쓰나요? ‘아무 관계

없다’처럼 말입니다.

(김규정, 부산시 중구 중앙동)

[궁미네]와 같이 발음하는 것도 허용합니다.

답>> ‘사귀다’의 과거형인 ‘사귀었다’, 명령형인 ‘사귀어라’는 ‘사겼다’, ‘사

겨라’와같이줄어들수가없습니다. 발음상으로 [ㅟ]와 [ㅓ]가줄어들어

[ㅕ]가되지않으며, 표기상으로 ‘ㅟ’와 ‘ㅓ’가줄어든형태를나타낼자모

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겼다’, ‘사겨라’와 같이 쓰는 것은잘못이며 ‘사귀

었다’, ‘사귀어라’와 같이 써야 합니다.

답>> 문의하신 표현은 ‘아무 관계 없다’로 띄어 씁니다.

띄어쓰기가 통사적인 구조에 의해서 달라지는 예가 있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없다’는 ‘서로아무런관련이없다’, ‘문제될것이없다’의뜻을나

타내는 형용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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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나는 절대로 이번 일에 관계없어요.

물건만 좋다면 돈은 얼마가 들어도 관계없습니다.

위 예에서 보신 것처럼 ‘관계없다’는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으므로

붙여 씁니다. 이 말은 명사 ‘관계’와 형용사 ‘없다’가 결합하여 이루어진

합성어입니다.

그런데 앞에 ‘아무’라는 말이 오게 되면 띄어쓰기가 달라집니다. 이때

‘아무’는 관형사인데, 관형사가 꾸미는 것은 체언입니다. 따라서 ‘아무’가

꾸미는것은명사인 ‘관계’이지형용사인 ‘관계없다’가아니므로, 비록 ‘관

계없다’가 한 단어로 있더라도 앞에 ‘아무’가 올 때는 ‘관계’라는 명사와

‘없다’라는 형용사를 분리해서 적어야 합니다.

흔히쓰는말로 ‘아무상관없다’가있는데이도마찬가지로관형사 ‘아

무’가 ‘상관’이라는 명사를꾸며주므로 ‘상관없다’ 자체로는한단어이더

라도 ‘아무상관없다’처럼띄어씁니다. 이와같은유형의띄어쓰기를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가) 호랑이도 제 말 하면 온다.

(나) 힘든 일 하는 근로자들이 많다.

(다) 좋은 생각 났다.

(라) 달리는 차 창에 비가 내린다.

(마) 우리 말과 글을 사랑하자.

(바) 긴 손 끝에 뾰족한 손톱이 자랐다.

‘말하다’는 한 단어로 사전에 올라 있지만, (가)에서는 ‘제’가 ‘말’만을

꾸며주므로 ‘제말하면’으로띄어씁니다. (나)에서는관형사형 ‘힘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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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거치다’와 ‘걸치다’가 평소에 많이 헷갈립니다. ‘수차

례에걸쳐시험을치르다.’와 ‘수차례에거쳐시험을치르다.’라

는 문장 중에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진성, 서울시 송파구 풍납동)

꾸미는 것이 ‘일’이므로 ‘일하다’가 한 단어로 있더라도 ‘힘든 일 하는’으

로 띄어 씁니다. (다)에서는 ‘좋은’이 ‘생각’을 꾸며 주므로 ‘생각나다’라

는 말이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지만 위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라)에서도관형사형 ‘달리는’이 ‘차’를 꾸며주므로 ‘달리는차의창문’의

뜻으로 쓸 때는 ‘차창’이 한 단어로 있더라도 위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

다. (마)에서는 ‘우리’와 ‘말과 글’을 띄어 씁니다. ‘우리말’과 ‘우리글’이

한 단어로 있지만 ‘우리’가 ‘말과 글’을 묶어서 꾸미고있으므로 ‘우리 말

과글’처럼띄어써야합니다. 만일 ‘우리말과글’처럼쓰면 ‘글’이 ‘우리글’

의 뜻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에서는 나타내고자 하는 의미가 ‘긴

손의 끝’이므로 ‘손끝’이 한 단어로 있더라도 ‘긴 손끝에’처럼 띄어 써야

합니다.

이와 같이, 사전에 한 단어로 올라 있는 말 중에서도 앞에 오는 말에

따라 띄어쓰기가 달라지는 예가 있으므로 주의하여 쓰셔야겠습니다.

답>> 두단어는표기는비슷하지만쓰임이다르다고할수있습니다. 우

선 ‘거치다’는 아래 예문을 통해 볼 수 있듯이 ‘오가는 도중에 어디를 지

나거나 들른다거나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겪거나 밟다.’의 의미입니다.

아래의예문을 통해정리해보면 ‘걸치다’는 ‘일정한횟수나 시간을거

쳐이어지다.’라는 의미에어울립니다. ‘거치다’와 ‘걸치다’의 표기가비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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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평소에표준발음에맞게발음하려고노력하고있지만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할 듯 말 듯’의 발음은 어떻게 됩니

까? [할듣말듣]인가요 아니면 [할뜯말뜯]인가요?

( 조경인,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

하므로 헷갈릴 수도 있으나 둘의 의미 차이는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1) 동대문을 거쳐 명동으로 가다.

학생들은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에 간다.

(예2) 열 시간에 걸쳐 회의가 진행됐다.

이틀에 걸친 시사회는 끝이 났다.

이번 전시회는 월요일에서 다음 일요일에 걸쳐 계속된다.

또한 ‘걸치다’는 ‘～에 걸치다’ 구성으로 쓰이고, ‘거치다’의 경우 ‘～을

거치다’ 구성으로 쓰이는것을 통해두 단어를명확히 구분할수 있습니

다. 그러므로 ‘수차례에걸쳐시험을치르다.’로 쓰는것이바른표현입니

다.

답>> 문의하신 발음은 [할뜯말뜯]이 맞습니다. 관형사형 ‘-ㄹ, -을’ 다음

에서는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발음합니다.

‘표준발음법’ 제6장된소리되기의제27항에서이러한발음에대하여설

명하고 있습니다. “관형사형 ‘-[으]ㄹ’ 뒤에 연결되는 ‘ㄱ, ㄷ, ㅂ, ㅅ, ㅈ’

은 된소리로 발음한다.”라고 규정하면서 다음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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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음>> 우유를 담는종이 상자를 '우유 갑, 우유 곽, 우유 팩'

중 뭐라고 적어야 하나요? 사전에 이 단어들이 한 단어로 등

재되어 있지 않아서 ‘우유 갑’이라고 적어야 한다고 학교 선생

님께서 알려주셨거든요. 정확한 표기를 알고 싶습니다.

(최영호, 서울시 은평구 녹번동)

할 것을[할꺼슬] 갈 데가[갈떼가] 할 바를[할빠를]

할 수는[할쑤는] 할 적에[할쩌게] 갈 곳[갈꼳]

할 도리[할또리] 만날 사람[만날싸람]

그리고 [붙임]에서는 “관형사형 어미와 같은 ‘-(으)ㄹ’로 시작되는 어

미에서도 역시 ‘ㄹ’ 뒤에 오는 자음 ‘ㄱ, ㄷ, ㅂ, ㅅ, ㅈ’을 된소리로 각각

발음한다. 예컨대 ‘-(으)ㄹ거나, -(으)ㄹ세, -(으)ㄹ수록, -(으)ㄹ지, -

(으)ㄹ진대’ 등이 그 예들이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은 보기를 제시하

였습니다.

할걸[할껄] 할밖에[할빠께] 할세라[할쎄라]

할수록[할쑤록] 할지라도[할찌라도] 할지언정[할찌언정]

할진대[할찐대]

그러나관형사형어미 ‘(으)ㄴ, -는, -던’ 등 ‘ㄴ’ 받침을가진어미뒤에

서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습니다.

답>> ‘우유갑’ 또는 ‘우유 팩’으로 표기가 가능합니다.

먼저표기를혼동하고계시는 ‘갑’과 ‘곽’에 대해서표준국어대사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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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어떻게 풀이하고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갑05(匣)〔갑만[감-]〕

「명사」

「1」물건을 담는 작은 상자.

「2」((수량을 나타내는 말 뒤에 쓰여)) 작은 물건을 ‘ 1 ’에 담아 그

분량을 세는 단위.

곽01

「명사」『방언』

‘성냥01’의 방언(제주).

곽02

「명사」

「1」→ 갑05(匣)「1」.

「2」『북한어』마른 물건을 넣어 두는, 뚜껑 있는 작은 그릇.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갑’은 ‘물건을 담는 작은 상자’를 말합니다.

그리고 ‘갑’과 많이혼동하시는 ‘곽’은 성냥의제주방언으로사용하는경

우가 아니라면 ‘갑’을 표준어로 적는 것이 바른 표기입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이 개정되기 전에는 ‘우유갑’이 사전에 한 단어로 등재

되어있지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우유갑’으로적어야했습니다. 그러나

작년표준국어대사전의개정시에는 ‘우유갑’이 두루사용되고있는현실

을 반영하여, 표제어로 추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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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유-갑 (牛乳匣) [--깝]

「명사」

우유를 담아 두는 갑.

¶ 우유갑 재활용.

또한 ‘팩’의 경우, 외래어 '팩(pack)'이 사전에 '비닐 또는 종이로 만든

작은 용기'를 뜻하는 의미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유팩은 한 단

어가 아니므로 ‘우유 팩’으로 띄어 적어야 합니다.

팩03 (pack)

「명사」

「2」비닐 또는 종이로 만든 작은 용기.

¶ 우유 팩/비닐 팩.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자면, 우유를 담는 비닐 또는 종이로 만든 작은

용기는 ‘우유갑’ 혹은 ‘우유 팩’으로 적을 수 있습니다.


